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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ed to propos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and cultural arts education, in which certain factors 

can contribute to acquiring and improving creativity in adolescents to cultivate the creative human resources 

required in future society. The study used panel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provided b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irst,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creativity 

and then examined mediation and serial mediation effects of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and 

the experience of them between two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mental health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reativity. Additionally,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and their experience were 

confirmed to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other words, sound mental health factors such as comfort, enjoyment 

and happiness, cultural educ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creativity in 

adolescents. To develop creativity in adolescen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challenges: (1) enhancing 

positive mental health, (2) increasing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3) actively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cultural arts on community and educational sites, and (4) using and promoting local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programs. These are expected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fostering talented adolescents 

with creativity and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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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래로 나아갈수록 창의적 인재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정신건강과 문화예술교육의 함의를 시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패널 데이터 자료를 부분 추출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신

건강과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정신건강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문화활동참여 빈도, 문화예술활동 경험 각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건강과 창의성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로 나타났으며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했고 편안함, 즐거움, 행복함의 긍정적 정신건강과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본 연구에서 검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 마음의 편안함, 즐거움, 행복

함과 같은 심리·정서적 정신건강 증진이 우선 되어야 하며 촉진 수단의 매개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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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은 미래 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정신건강, 문화예술활동, 문화활동경험, 문화예술교육, 창의성

1. 서론

한국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국제학업성취

도평가(PISA) 상위권에 있으나 아직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여 과학 분야 인재 양성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매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기가 되면 제기되고 있다. 이에 Park & Ahn(2018)은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

해 학교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의 필요함을 시사한 바가 

있다. 창의성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어왔고(Rogers, 1961; 

Maslow, 1973; May, 1976; Andreasen, 1987; Anthony, 

1987; Cropley, 1990; Jamison, 1993; Helson, 1999) 우리

나라 13세~18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우울감의 경우 경험률이 30.5%, 

자살생각 18.3%(2012년 기준)으로 나타났고 아동·청소

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률은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감률이 7.9%이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2023). 과거 창의성과 정신건강의 관

계를 연구한 연구 결과에서 건강한 정신건강이 창의성

의 발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학교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

에게 권장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Boyer(1987)는 학교 현장에서의 예술교육이 아이디

어와 감정의 표현을 돕는다고 말하며 예술은 시각적이

고 기본적인 언어의 상징 체계로 예술교육을 하지 않

는다면 문화와 시민성, 인간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예술과 창의성의 인지적 특성이나 인성 

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 이들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Csikszentmihalyi & 

Getzels, 1970; Jay & Perkins, 1997)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예술교육에 대한 의미나 의의의 전달이 미미한 상

태이다. Shin et al.(2016)은 창의성이란 학생이 미래 훌

륭한 인재가 되기 위한 성장에 필요한 능력으로 간주

하며 교육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언급했으며 예술 경험을 활용한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였고 예술적 경험이 창의적 사

고와 수행 및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창작과 

감상의 예술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예

술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능력 향

상을 위한 핵심 요인이다(Lee et al., 2010). 또한 문화예

술교육은 문화예술 관련 내용의 지식교육과 문화예술

의 경험을 통한 교육을 포함하며, 국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은 실제적이며 맥락적인 활동 

상황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통해 주어진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며 창의력과 공감 능력, 그

리고 자신감 등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Seong & 

Kim, 2012; Jen & Phillips, 2011; Ryu & Kim, 2018).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 및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검증된 바가 있다. 문화예술 교육프로그

램이 개인 삶의 질의 향상과 다양한 사회적인 자본 확

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학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에서 유발된 경제적 총생산 가치는 약 989억원, 부가가

치의 유발 가치가 약 538억원, 고용 유발 가치는 약 968

명으로 취업 유가 가치가 약 1,124명이라고 한다(Jung 

& Kim, 2022).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학습자의 사회성 및 행복감,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학교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Ryu & Kim, 2018). 문화예술교육은 

감수성과 관련이 있어 인격과 존재성 실현 및 개인과 

사회의 역동성 회복에 영향을 미치며 예술교육이 동기 

부여, 집중력 향상을 돕고 인지능력 향상 및 정보처리능

력, 기하학적 개념의 이해, 독해력 순차적 학습 능력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고찰한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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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신건강과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신건강

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문화활동참여 빈도, 문화예술활

동 경험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이란 적극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포함

한 긍정적 정서 상태를 함양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회

복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WHO, 1998). 

뉴질랜드의 Ministry of Health and Mental Health 

Foundation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의 정의를 “개인과 지

역사회의 삶들을 통제하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능력(Capacity)을 향상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

다(Kim et al., 2012). 세계에서 정신건강의 증진을 중요

시하듯 이제는 정신건강은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

한 필수조건이 되어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상담

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

년, 고등학교 1학년 총 4회에 거쳐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라는 정신건강 간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정신건강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세

월 논의 되어오고 있는 논제로 Andreasen(1987)은 창의

적인 사람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정서장애가 많다고 

하였고 Jamison(1993) 역시 유명한 영국 작가나 예술가

들은 일반인들보다 조울증적 정서장애를 앓고 있을 확

률이 약 6배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대로 창의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정신이 건강

하다는 주장의 연구 결과들도 나타났는데 임상적 관점

에서 창의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

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Maslow, 1973; May, 1976; Rogers, 1961). 즉, 창의적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Helson, 1999). 앞서 저명한 심

리학자(Maslow, Rogers)들이 언급했듯이 창의성은 심

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융통성, 자율성, 의지, 

개방성, 유머, 현실적 자기 평가 등과 같은 심리학적 

특성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특히, 창의성이 자아자

율성과 관련이 있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며, 정신건강

과 창의성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Anthony, 1987; Cropley, 1990). 

2.2.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예술, 교육 세 가지 단어를 포

함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정책 사업에서 통용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사용하게 되었고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원리를 활용하는 도구적 

관점에서 목적을 구현하는 데 차별화하고 있다(Ryu & 

Kim, 2018).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서 정규교과인 음악이나 미술 등 특정한 정규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을 포함한다(Arts Council Korea, 2010). 또한 문화

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재를 내용으

로 교육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정

의하며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영화, 연극, 연예, 어문 및 출판, 건축 등과 같은 

문화예술 및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한 서비스 산업인 문화산업, 유무형 민

속 문화재, 기념물 등의 내용을 교육하거나 활용하는 

교육의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Kim et al., 2013).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문화취향이 노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문화자본이 많은 집단이 순수미술이나 

지적체험 등의 고급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Jeon, 2011; Seo & Lee, 2014). 문화예술을 고급

스러운 향유물에 비유하며 다수의 대중보다는 엘리트

층의 문화로 인식하였고 Bourdieu(2005)는 경험적 증

거들을 통해 박물관 관람이나 음악회 공연 참가, 독서 

등과 같은 문화적 실천 및 문학, 회화, 음악 등과 같은 

문화예술의 선호 및 취향이 교육 수준과 밀접한 상관

이 있으며 출신 계급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문

화예술의 소비 취향이 다르다고 보았으며 유아기, 아동

기, 청소년기에 경험한 문화예술교육과 최근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고급 문화예술교육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eo & L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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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창의성 

창의성은 “새로운 관례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

어를 산출하거나 전통적 사고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으로 창의성의 과정을 첫째, 어떤 문제나 결핍, 

격차 등에 민감한 것이라 하였고 둘째, 문제나 곤란을 

추측하고 형성하는 것이라 하였고 셋째, 가설을 검증하

고 재검증하는 것이라 하였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전달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학용어사전(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에서는“창의성(creativity)은 새롭고 독창

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

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하였으

며 교육심리학용어사전에서는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을 포함하는 확산적 사고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

으나 수렴적 사고나 확산적 사고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

적 능력 및 인성, 지식, 환경 등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창의성은 의식적 사고, 노력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고와 노력(부화, 통찰)의 영향을 받아 일어

나기도 하며 창의성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초인지

적 사고, 의사결정 사고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사고 유형

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고, 모든 사고 유형이 총체적으

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라고 정의하였다(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00).

Wallas(1926)에 따르면 창의성의 사고는 준비기(Preparation 

stage)-부화기(Incubation Stage)-발현기(Illumination stage)-

검증기(Verification stage)의 과정을 거치며 준비기에 수렴적 

사고, 부화기에 발산적 사고, 발현기에 수렴적 사고, 검증

기의 발산적 사고를 반복한다고 하였다. 창의적인 인성 

특성으로는 호기심, 자기 확신, 상상, 인내 및 과제 집착, 

독립성, 모험심, 개방성, 유머감 등이 있다(Ha, 2006).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세 변수를 중심으로 본 연

구의 설계 모형을 그림(Fig.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KELS)에서 교육의 효

과와 학교 교육의 영향 등의 현행 교육제도를 파악하

기 위해 설문 수집된 2013년도 패널 데이터 자료를 활

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교육종단연구(KELS)에서 

2013년도 전국 5,509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청소년 524,117명으로 242개교 8,070명이 대상으로 선

정되어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7,323명을 층화군집

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추출한 

표본에서 연구자가 보고자 한 변인들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6차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표본 일부에 해

당하는 6,208명의 선별 데이터를 SPSS 23.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2. 검사 도구 

본 연구는 2013년도 KEL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분석하였

고 검사의 설문 문항과 척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3.2.1. 정신건강

정신건강 척도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Creativity
Mental

health

Experience in 

cultural activities

Fig. 1. Research model 

Questions Cronbach’s Alpha 

1 Peace of mind .946

2 The heart is joyful .907

3 The heart is happy 920

Total .948

Table 1. The mental healt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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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긍정적이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

한 정신건강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48로 나

타났고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으로 나타났고 임의할

당방법(random assignment)를 적용하였다. 정신건강 척

도의 문항 및 신뢰도는 제시한 Table 1과 같다. 

3.2.2. 문화활동참여 빈도

문화활동참여 빈도의 척도는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0점(전혀 하지 않는다)~5점(주 1~2회)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화활동참여 빈도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62로 나타났고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으로 나타났고 

임의할당방법(random assignment)를 적용하였다. 문화

활동참여 빈도의 문항과 신뢰도는 제시한 Table 2와 같다.

3.2.3. 문화예술활동 경험 

문화활동참여의 경험 척도는 총 4가지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

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항의 점수가 높을

수록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Questions Cronbach’s Alpha 

1 I’m Going to the movies .775

2 I’m Going to an art gallery, a museum .706

3
I’m Going to a classical music concert, 

opera performance
.711

4 I’m Going to a pop singer’s concert .725

5 I Attend a play or musical .707

6 I’m Watching a sports event .788

7
I’m Going to traditional music, 

folklore performances
.720

Total .762

Table 2. The frequency of cultural activity participation scale

Questions Cronbach’s Alpha

1

Watching and participating in the arts 

(music, art, movies, theater, etc.)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853

2
You like to talk about the arts (music, 

art, movies, theater, etc.) with others
.836

3
You like to go to the arts (concerts, art 

exhibits, movies, theater performances, etc.)
.860

4

You enjoy artistic activities (singing, 

playing an instrument, crafting, 

drawing, making videos, etc

.886

Total .890

Table 3. The frequency of cultural activity participation scale

Variables Questions Cronbach’s Alpha 

General 

creativity

1 You’re good at thinking of new things that your friends aren’t thinking of .711

.899

2 Keep in mind things that might help you when solving new problems .723

3 Hearing a partial story can help you imagine the whole story .766

4 Make connections between seemingly unrelated things .787

5 You can come up with a lot of new ideas in a short amount of time .758

Creative 

flexibility

6 I like to combine unlikely things to create something new .854

.880

7 I often use things around me to create things that help me in my life. .858

8 Sometimes we use things differently than they were meant to be used .860

9 Thinking out of the box and doing things that others don’t. .849

10 Seeing a single object or phenomenon and thinking about it in multiple ways .853

Curiosity and 

adventurousness

11 Always looking to learn something new .800

.840

12 Do what you want, even if it seems risky .825

13 Trying new things is fun .792

14 The more people give up on something, the more you want to solve it. .807

15 You have more diverse interests than your friends .817

Exploration

16 If I don’t know something, I want to know about it .805

.829

17 Don’t be afraid to ask questions in class .800

18 Finding answers to things you don’t know is fun .768

19 Unsolvable problems can go on for hours and hours until they are solved .793

20 I don’t feel like a pain when I get stuck on a problem that’s a little difficult. .805

Total .937

Table 4. The creativi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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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화예술활동 경험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90으로 나타났고 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으로 나타났고 임의할당방법(random assignment)

를 적용하였다.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문항과 신뢰도는 

제시한 Table 3과 같다.

3.2.4. 창의성

창의성 척도는 총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창의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37으로 나타났고 요인분석 결과 

다차원으로 나타났고 창의성의 척도는 4가지 구인으로 일

반 창의성, 독창적 유연성, 호기심 및 모험심, 탐구심으로 

분류하였고 개념영역 대표성방법(domain representative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창의성의 문항과 신뢰도는 제

시한 Table 4와 같다.

 

4.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고 기술통계 결과 값은 다음 Table 5와 같다. 

Variables M SD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9265 .62993

Experience in cultural activities 3.8100 .97190

Mental health 3.6488 .96626

Creativity 3.4802 .64541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n=6,208)

4.2. 상관분석

문화활동참여 빈도, 문화예술활동 경험, 정신건강과 

창의성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을 살펴보

면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Shrout & 

Bolger, 2002)을 사용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7에서 제시하는 매개 회귀식에서 정신건강에 

해당하는 계수는 .195로 문화활동참여 빈도에 해당하는 

계수는 .115, 문화예술활동 경험에 해당하는 계수는 

.153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의 영향력은 정신건

Y M1 M2 X Y1 Y2 Y3 Y4

Y 1

M1 .198** 1

M2 .268** .212** 1

X .317** .125** .046** 1

Y1 .812** .187** .231** .299** 1

Y2 .856** .168** .261** .208** .618** 1

Y3 .870** .166** .250** .258** .572** .698** 1

Y4 .817** .145**. .157** .303** .550** .543** .650** 1

X=Mental health, M1=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M2=Experience in cultural activities, Y=Creativity,

Y1= general creativity, Y2=creative flexibility, Y3=curiosity and 

adventurousness, Y4=exploration

**p<.01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 SE β t R2

Model. 1
2.708 .030 89.248***

.100
X .212 .008 .317 26.349***

Model. 2

2.605 .031 84.326***

.125X .198 .008 .297 24.831***

M1 .164 .012 .160 13.392***

Model. 3

2.079 .040 51.639***

.176
X .195 .008 .292 25.171***

M1 .115 .012 .112 9.446***

M2 .153 .008 .230 19.568***

***p<.001

Table 7. The mediating effects analysis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Creativity
Mental

health

Experience in 

cultural activities

.292
**

.112
**

.160
*

.317
**

.230
**

Fig. 2. Resu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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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92, 문화활동참여 빈도는 .112, 문화예술활동 경험

은 .230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참여 빈도를 독립변수로 문화예술활동 경험

과 정신건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 창의성의 매

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1과 모형3의 표준화 계수 베

타값(β )을 비교하면 모형1의 값(.317)이 모형3(.292)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5. 논의 및 제언

연구 결과, 설정한 연구 모형의 상관관계 분석을 살

펴보면 모두 정적 상관으로 유의하며, 문화활동을 참여

하는 빈도 보다는 문화예술활동의 경험이 창의성과 더 

높은 상관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취미활동

으로 연계하거나 그 활동을 좋아하게 되거나 그 활동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활동을 즐기거나 관람하는 

등의 경험적 행위가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창의성의 하위요인과 문화활동참여 빈도

와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

관적인 일반적 창의성과 상관이 높았고 창의적 사고력

의 하위요인에서는 독창적 유연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활동참여의 빈도보다

는 문화예술활동의 경험이 창의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정신건강 및 창의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건강과 창의성은 정적 상관관계이며 편안

함, 즐거움,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정신건강은 창

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탐구심과 상관이 높았고 그다음으로 일반 

창의성, 호기심 및 모험심, 독창적 유연성의 순으로 나

타나 본 연구 결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창의적

인 사람의 정신이 더 건강하다는 주장이 타당함을 입

증하였다(Rogers, 1961; Maslow, 1973; May, 1976; 

Anthony, 1987; Cropley, 1990; Helson, 1999).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매개변수인 문화활동참여나 문화예술활

동이 편안함, 즐거움,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정신

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문화활동에 참여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밝히고

자 했던 긍정적 정신건강과 문화활동참여 빈도, 문화예

술활동 경험이 매개하였을 때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Kim et al., 2010). 

둘째, 청소년의 여가 활동으로 문화활동참여의 빈도

는 연 1회의 수준에 해당하며 문화예술활동의 경험이 

문화활동참여의 빈도보다 창의성 발달에 더 관련이 있

었다. Edwards(2002)는 예술교육이 학교의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 

및 문제 제기, 의사결정능력 등의 향상과 복잡한 상징 

체계에 대한 이해, 예술활동을 통해 표현의 유창성과 

이해력, 추상적 사고인 상상력과 판단력, 등 다양한 지

능의 발달과 증진을 돕는다고 말하며 예술교육의 중요

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지능의 발달

을 위해 예술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여러 번 거론되었으나(Ha, 2006; Sung & Kim, 2012; 

Shin et al., 2016; Ryu & Kim, 2018; Park & Choi, 2020) 

청소년의 문화활동참여는 평균 연 1회 정도로 매우 저

조했다. 문화예술활동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예술에 대한 선험적 긍정 경험이 문화예술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소양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역할을 학교 교육에서 실천한다면 청소년의 문화

예술 소양과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 및 전인적 인성 

발달을 촉진할 것이다(Ha, 2006; Sung & Kim, 2012; 

Shin et al., 2016; Ryu & Kim, 2018; Park & Choi, 2020).

셋째, 문화활동참여 빈도와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새

로운 생각 또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발산적 사

고의 창의성(Wallas, 1926)과 관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Dewey는 예술 활동을 통해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과 문화, 세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하며, 사회의 지성을 재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Kim & Jeon, 2011). 우리나라가 아직 노벨상 수

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이나 새로운 과제의 도전에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자율

성과 창의성이 인정되고 강조되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관습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

는 권위적인 특성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Park & 

Ahn, 2018). 따라서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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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예술교육의 실천으로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

을 하며 이러한 문화예술활동 경험 속에서 새로운 아

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성의 발달을 촉진한다면 지금

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노벨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활동참여 빈도와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모

든 창의적 사고 능력과 정적 관계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로 독창적 유연성, 호기심 및 모험심, 탐구심의 발달

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독창적 유연성과 관련이 가장 

높았고 호기심 및 모험심, 탐구심의 순으로 상관이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사고의 

융합이나 응용, 발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다양한 사고를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

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교육학이나 심리학적 관

점에서 음악은 공간 추론이나 인격의 함양, 읽기·쓰기 

능력, 대인관계 형성, 갈등 해결 등과 관련이 있고 무용

은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발달 및 기술, 인내심, 사회

적 관용, 자신감 등에 기여하고 있고 미술은 범죄 행동 

감소, 자존감 향상 등의 학습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예술교육이 청소

년의 창의적 사고 및 건전한 생활 및 심리적 안녕감 증

진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제안되었다(Catterall, 

2002; Dickinson, 2002; Priyadarshini, 2010; as cited in 

Hong, 2014).

다섯째,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교육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의미와 의의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

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이유로 Lee(2010)은 

‘문화 및 예술’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뿐만 아니

라, 창의적 사고 및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

양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보았다. 현재 학교 문화예

술교육 사업으로는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

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이 있으며 사회 문화예술교

육 사업으로는 노인층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학교 및 기타 특정 집단을 위한 범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이 있다(Jung & Kim, 202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방안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교

육자 양성 및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문

화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013년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2024년 기준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특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최근 청소년

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다시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문화활동참여에 대한 빈도와 

문화예술활동의 경험 간의 구체적인 프로파일 분석 과

정이 부족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연구 대상의 프로파일에 대한 구체적이

고 명확한 설명을 바탕으로 문화예술활동 경험과 창의

성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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